
요즘 무슨 생각하니? 

 

 

운동 좋아하세요? 축구, 야구, 농구, 골프...나라별 경기나 한국인이 있으면 관심 좀 기울

이지만, 대체로 무관심입니다. 실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만큼 테니스를 좋아합니다. 요즘 

한창 테니스 메이져 대회인 윔블던이 열리고 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선수 페더러가 준

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. 전성기를 훌쩍 넘어선 고령인데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요. 병원

에서 어느 성도님의 중학생 자녀를 만났는데, 테니스 선수입니다. 누구를 좋아하냐고 물었

더니 그 어린 친구도 페더러를 좋아한다고 해서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지요. 그런데 요

즘은 테니스에도 별 흥미를 못 느낍니다.   

 

친구와 이런 저런 대화 끝에 "요즘 무슨 생각하니?"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. 요즘 어떠냐

는 상투적인 안부보다 좀 더 의미있는 질문입니다. 평상시 같으면 "한 주, 한 주 겨우 살

지."라고 답변하고 말 것을, 그 날은 "은퇴 후 어떻게 의미있게 살 수 있는지를 가끔 생각

해." 성의있게 답했지요. 워드 플레이로 제게 미소를 전합니다. "은퇴, 난 은퇴를 할 수나 

있을지, 가끔 생각해." 지극히 당연하겠지만 저는 교회 생각만 하며 삽니다. 일어나서 잠

들 때까지. 특히 헤브론 교회 성인양육의 정착-양육-지도자 양육과정에 대해...꿈에서도 

생각하지요. 여러분은 요즘 무슨 생각하세요?  

 

큰 매형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. 어머니가 넘어져 발목 골절 수술 후 병원에 계신다

는 소식이었지요. 전화를 드렸더니 공연히 알렸다며 형을 탓합니다. 목회도 바쁜데 신경쓰

지 말라고 하십니다. 부쩍 약해지신 장모님도 응급실을 수시로 드나드십니다. 요즘 주변에 

생사를 오가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죽음에 대해서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. 몇 주전 부

목사님이 "내가 죽는 날에는"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매우 어색해했던 기억이 납니다. 죽음

은 출생 소식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언제나 낯설어야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. 죽음

은 죽는 순간까지 생소할 것 같습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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